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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연봉 1억에도 구인 어려워"…몸값 치솟는 AI 전문가
IT 채용 플랫폼 로켓펀치, 2023년 결산
‘1억‘ 이상 고연봉 공고 AI 직군서 많아
1억 제안 최다 직군은 ‘데이터사이언스‘
AI 도입 늦어 인력 수요·공급 간 불일치
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AI 전문가 육성

인공지능, 알리콘, 로켓펀치, 성준경 대표, 리테일앤인사이트

한 국내 스타트업에서 미국 오픈AI GPT 모델을 ‘미세 조정(파인 튜닝)'해 인공지능(AI)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을

갖고 있는 A씨는 최근 다른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봉을 100%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다. 이미 1

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두 배로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A씨는 큰 고민 없이 새 회사로 옮기기로 결정했다.

AI 기술이 전 산업군으로 침투하면서 AI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. AI 개

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정작 AI 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력은 드물어 수요와 공급 간

‘미스매치’가 일어나고 있어서다. 특히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2020년대에 들어서야 AI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기

시작한 만큼 지금과 같은 전문인력 품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인력 부

족 대응책으로써 기존 직원을 외부 교육 기관에 위탁해 AI 전문가로 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23일 정보기술(IT) 스타트업 특화 채용 플랫폼 ‘로켓펀치’가 발표한 ‘2023년 채용시장 트렌드’에 따르면 연봉 1

억 원 이상 ‘고연봉’ 채용 공고를 많이 낸 직군 1·2·3위는 모두 AI 관련이었다. △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

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‘데이터 사이언스(397건)’ △코드·데이터로 구성된 AI 모델을 호환 가능

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‘AI 플랫폼 개발자(314건)’ △'탈중앙화'로 시스템 해킹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‘블
록체인 서비스 기획자(106건)’ 순이었다. 전체 채용 공고 1만 3000여 건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내건

공고는 2210개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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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직무 경험을 가진 개발자는 최근 AI 기술 확산 흐름에 따라 업계에서 ‘귀한 손님’ 대접을 받고 있다. 인공지능

개발 역사는 통상 영국 수학·과학자 앨런 튜링으로부터 1950년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지만 국내에서 AI 서비스

가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오픈AI가 GPT 모델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~2020년대 초반이다. 한

AI 스타트업 관계자는 “세계적으로 보면 2016년 딥마인드의 ‘알파고’가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이기면서 관련 서

비스가 본격 출시되고, 인력 육성 및 확보전도 시작됐지만 한국의 경우 2020년대 들어 뒤늦게 본격적인 AI 도입

이 시작돼 유경험자가 적은 것이 현실”이라고 말했다.

이에 일부 기업은 자체 인력을 교육시켜 AI 전문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.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

력을 영입하려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, 이보다 적게 임금을 주려 하면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

서 나온 자구책이다. IT솔루션 기업을 운영하는 성준경 리테일앤인사이트 대표는 “업계에서는 1년 정도 AI 개발

경험을 가진 3년차 주니어 개발자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다"며 "대안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해 자체 AI 전문

가 육성에 나서는 기업이 적지 않다"고 전했다.

로켓펀치 운영사 알리콘 관계자는 “AI와 데이터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

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된다”며 “구직자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기업 1위에도 AI 기업이 오르는 등 AI에 대한

수요가 기업·구직자 간 양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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